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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진영(26)이 미국여자프로골프(LPGA)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(총상금 

200만 달러)에서 우승을 거머쥐면서 한국인 LPGA 통산 200승을 달성했다.

고진영은 24일 부산시 기장군 LPGA 인터내셔널 부산(파72)에서 열린 막을 내

린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파이널 라운드에서 최종합계 22언더파 226타를 기

록한 연장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. 임희정에 4타 차로 뒤진 채 4라운드를 시작한 

고진영은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. 고진영은 마지막 라운드에서 무려 8타나 줄이

며 세계 최강자의 면모를 유감 없이 뽐냈다.

고진영은 197, 198, 199번째 우승에 이어 한국인 선수 200번째 정상에 선 주인

공이 됐다. 또한 시즌 4승을 달성한 고진영은 넬리 코르다(미국)를 밀어내고 세

계랭킹 1위 자리도 탈환했다. 이번 시즌 최다승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.

고진영은 우승 후 인터뷰에서 “4타 차이로 출발해서 열심히 따라가면 2등 정

도 하겠다는 생각으로 편하게 쳤던 것 같다”며 “프로 데뷔이후 첫번째 연장전이

어서 설레기도 했는데 조금 운이 좋았던 것 같다”고 말했다.

고진영은 또 “임희정 선수가 LPGA에 진출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조금 미안한 

감도 있다”면서 “경기에 최선을 다했는데 200승 영광을 안게 돼 신기한 우승을 

거둔 것 같다”고 소감을 밝혔다.   

고 구옥희가 1988년 스탠더드 레지스터에서 LPGA 투어 최초 우승을 시작으

로 총 49명의 한국 선수가 200승(메이저대회 34승)을 합작했다.

한국 선수 중 최다승 선수는 박세리다. 박세리는 무려 25승을 올려 LPGA역대 

23위에 올라 있다. 박세리는 한국 골프가 세계 무대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

자신감을 보여줬고, 선구자 역할을 한 박인비의 뒤를 이어 박인비, 고진영 등 세

계적인 선수들이 탄생했다.

박인비는 21승으로 한국인 역대 2위로 박세리를 맹추격 중이다. 김세영은 12

승, 고진영은 11승, 신지애는 11승을 올려 뒤를 이었다. 한국 선수 한 시즌 최다

승 선수도 박인비다. 박인비는 2013년에만 총 6승을 수확하며 기염을 토했다.

한국 선수가 가장 많은 우승을 기록한 시즌은 2015, 2017, 2019년으로 각각 15

승씩을 기록했다.

메이저대회 첫 한국인 챔피언 역시 박세리다. 박세리는 1998년 맥도날드 챔피

언십에서 한국 선수의 첫 메이저 우승을 일궈냈다.

김미현은 1999년 스테이트 팜 레일 클래식에서 한국 선수 통산 10승을 올렸

고, 김주미는 2006년 ‘SBS 오픈 앳 터틀 베이에서 한국선수 통산 50승을 기록했

다. 유소연은 2012년 제이미 파 톨레도 클래식에서 통산 100승, 양희영은 2017년 

혼다 LPGA 타일랜드에서 통산 150승을 달성한 바 있다. 시즌 4승을 기록해 개인 

타이기록을 작성한 고진영은 이제 신기록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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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인 LPGA 역대 200승 금자탑 쌓기까지

고진영, BMW 챔피언십 우승으로 200승 완성

LPGA 한국인 최초 우승은 1988년 故구옥희

최다승 박세리 ‘무려 25승’…LPGA 역대 23위


